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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 자아존중감과 이들의 문제행동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 구조적 관계가 성별, 학교 급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NYPI횡단조사 중 2013년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
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2.0프로그램과 AMOS 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약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지향태도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강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
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정
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 매개효과를, 외모지향적 태도와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외모지
향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의 영향력 크기는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심리적 불안감∣외모지향태도∣자아존중감∣문제행동∣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anxiety, appearance 
-oriented attitude, and self-esteem of youth and investigates how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show by genders and different school classes. For the investigation, a collected data for the 
research of ‘adolescent’s misbehaviors and tendency of their young average age and political 
subject’ were used from SPSS 22.0 program and AMOS 22 statistical program provided by 
Korea youth and children’s data archive. First of all, the research determines as the 
psychological anxiety gets higher, youth have lower self-esteem level and more behavior 
problems. In addition, when adolescents show stronger appearance-oriented attitude they have 
higher self-esteem level and more behavior problem.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as youths 
have higher self-esteem their behavior problem levels are reduced. Secondl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of youth’s psychological anxiety and appearance-oriented attitude based on their 
self-esteem, the self-esteem gives a positive mediated effect on psychological anxiety and 
behavior problem whereas the self-esteem affects as negative mediated effect on the 
appearance-oriented attitude and behavior problem. Lastly, the study indicates there is a causal 
interaction between youth’s appearance-oriented attitude and behavior problem which differs by 
genders and different school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re suggested to prevent and relax the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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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다원적 가

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

는 경향,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운 시기

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의 집단과는 독특한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청소년기

의 내적인 변화와 아울러 외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

로 혼란하고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태로 우울과 불안,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3], 이들의 행복지수

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4]가 2013년 9월 초

등학교 1,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즉시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30,685

명(3.4%)이며, 관심군학생 중에서도 심각한 우울이나 

자살생각 등 고위험군으로 ‘우선조치’가 필요한 학생이 

6,529명(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유해

환경실태조사[4]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 최초 발

생연령이 점점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최초 학교폭력 피해연령은 11.4세, 최초 가출연령은 

13.6세,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은 14.6세, 흡입제 최초 

경험연령은 11.3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매체물

의 접촉 경험도 최초 경험비율은 중학교 1학년생이 가

장 많고, 온라인 사행성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최초 경험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이 양적으로 증

가하고 저연령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

이러한 관심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

된 국내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의 연구였으며[6-8], 부모와 가족

요인을 고려한 연구[9-11], 친구와의 요인을 고려한 연

구[12-14],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15-17] 등 주로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과 사회⋅환경

요인이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중 심리적 불안감과 자

아존중감, 외모지향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18-20],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과잉행동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두려움과 걱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성별에 따라 영향을 준다는 연

구[9]와,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21]의 결과를 언급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문제행동의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22]와 문제행동은 연령과 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

[23][24] 역시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 및 폭력

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5], 낮은 자

아존중감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고 문제행동의 결과

로도 나타난 연구[26]가 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외

현화 행동, 스트레스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

[27][28]도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신체적 변화

로 인해 외모에 민감하고 외모가 자아개념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자기와 타

인에 대한 지각을 외모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자기의 

외모가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에 신체이미지에 집착할 수 있다[29]. 따라서 청소년기

에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외모에 대

한 불만족을 지각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게 된

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자기지각으

로 심리적인 어려움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상의 조화가 결여되어 혼

란 및 심각한 갈등으로 위기상황에 이를 수도 있게 된

다[30]. 또한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과잉지각하고 집착

하는 등 신체변형장애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도 점점 늘

어가고 있는 추세이다[31].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는 오

늘날 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

살생각을 유발하는 등 정신건강의 위해요소로 작용함

은 이미 선행연구[32]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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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위 변인들 간 단편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 연

령대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

제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그 구조관계를 규

명하여 문제행동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실천과

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

감,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접

효과 및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

감,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접

효과 및 매개효과가 성별 집단 및 학교

급별 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으

로 보는 협의의 개념이 있다.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범

죄와 구분이 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라는 의미로 사

용되며[15], 사회학에서는 일탈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에

게 사용될 때는 문제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33]. 

Kauffman[34]은 이러한 문제행동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 문제행동으로 나타

나며 이러한 문제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 될 수 있는 

형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 행

동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한 홍경자[35]는 아동이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생활하며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적, 정서적 

장애나 부적응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은희[36]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이 사회

적 규범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것을 문제행동으로 규정

하였고, 김진화 외[37]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벗어난 반사회적인 범죄나 일탈행위, 청소년의 

여러 부적응 행위의 산물로서 문제행동을 정의하였으

며, 문제행동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가정,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가정과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대 또는 규범에서 벗어난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살펴

보면, Moore[38]는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낮은 

협동심과 의심이 많고, 파괴적이며, 방어적이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적대적 충동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여전히 현재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즉, 청소년의 공격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

고[39-41]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2][43], 

청소년 스트레스도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44][45].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논의할 자료를 제공한

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이 부모

와 또래 및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범과 한계를 벗어

난 행동적․정서적․심리적 부적응행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불안의 개념은 Freud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불안을 인간 유기체의 정지 상태 또는 조건으로 느껴지

는 그 무엇이라고 규정하였으며[46], Spielberger[47]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상태불안과 성격의 영속적인 모습

으로서의 불안을 특성불안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불안

은 불쾌한 정서적 반응이 초래되는 부적응 상태[48]로 

우려와 긴장으로 인식하는 즉각적인 정서적인 태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49]. 반면에 특성

불안은 개인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는 불안으로 개인차

를 가진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으로 개인이  주관적으

로 무섭게 인식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특성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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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태어나면서 가진 성격적 특성으로서 개인의 성

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안한 느낌을 말한다. 

불안감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 행동적응, 심리

적․정서적 적응 등으로 연구․측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 중 하나인 불안은 우울과 

함께 심리적 적응상태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근심, 걱정, 우려, 긴장의 감정 등의 

부정적 정서라고 정의한다. 

3.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

외모는 사람의 성별, 인종, 나이 등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원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50]. 현대 사회에서 대중

의 관심은 외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체외모에 대한 관

심은 매우 크다. 외모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적 영향으

로 변하게 되며, 외모만족도 또한 사회적 영향을 받는

다. 본 연구에서 외모지향태도를 신체만족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

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 정도, 개인의 감정

을 측정한 것이라 정의하였다[51]. 신체만족도는 신체

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만

족도가 실제 신체측정치보다는 각 신체부위에 대한 자

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의미한다[52]. TV 등의 미디

어는 외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아름다

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사람

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미를 비교하게 되

며, 이상적인 기준과 실제의 자신과의 불일치 외모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가치와 외모만족은 감소하게 된

다[53].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주변 환경은 

청소년의 신경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

기로, 이성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의 외모나 행

동을 인지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지향태

도는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외모를 유지

하고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

적 견해로서 자아개념이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

감은 감정적 측면이라고 하였다[54]. 청소년기는 신체

적 변화, 심리적 갈등 및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들은 사회적 역할 변화 및 새로운 자아정체감의 정립이 

요구되며, 자아존중감의 성취는 아동기와 청소년 발달

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발

달과정에 매우 중요하며 정옥분[54]은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자아존중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는 안 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 원인을 이해하

고, 그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드러낼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인정과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

치므로, 학대나 방임 경험이 있거나 가정 내 갈등이 많

았던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셋째, 성취행위 역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있어 성취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인지적 사회학습이론

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유사하다. 종합해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급속

히 이루어지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에 대

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 

자신이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평가로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

치있게 여기는 총체적인 정도로 정의한다. 이상의 이론

적 검토를 토대로 주요변인 간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

면 다음과 같다.

5. 선행연구의 고찰

5.1 심리적 불안감과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불안은 사회적 기술발달을 방해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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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다른 문제행동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안을 지닌 청소년은 친구가 적

고 불안이 내재화된 행동을 보였으며[55]. 불안감이 높

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좌절하거나 심리적 불편감을 잘 

참지 못하여 돌발적인 행동과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어 

친구관계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56]. 

이러한 시기에서의 불안감은 청소년기의 비행문제와 

관련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57-59].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약 50%가 우울이나 불안의 내재화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으며[18],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품행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60][61]. 그리고 폭력적인 청소년은 일반 청

소년에 비해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고 하면서 높은 불안

상태가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9]. 반면

에 청소년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

이나 품행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이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되어 폭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20], 폭력 가해자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거나 평균에 가까운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였

으며, 그리고 불안감을 보이는 청소년 모두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분노-유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듯 반응하고 분노와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62]. 또

한 심리적불안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Rogenberg도 이혼, 별거 가정아동들이 일반가정아동들

보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자아개념이 낮다는 사실

을 보고 하였다[63]. 김효식(1996)은 심리적 불안을 자

아가 위협받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윤공화

(1997)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 정서면에서도 높은 효

과가 있어 지적인 면에까지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64].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

동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단순 상관관계로 살펴 본 기존의 많

은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5.2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높아지는 시기로 급속히 진행

되는 신체적 변화와 맞물려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발달속도가 정상범

주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타인을 

관찰하고 비교, 평가하는 시기이다[54]. 청소년기의 경

우 타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행동 및 태도를 취하게 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하며 심리적인 위축과 소극

적인 성격 및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65].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지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또래집단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적 결함이나 불만을 해소하

기 위해 부적절한 섭식행동과 성형수술을 시도하게 하

는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킨다

[66].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

식하는 청소년들은 혼란과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

았다[65]. 또한 외모로 인한 친구들의 무시나 거부를 경

험하는 청소년은 자기비하와 자기멸시, 무기력감을 경

험하고 있었으며, 심해지면 우울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67].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외모에 대한 불만족

은 정서적 우울과 생리적 우울 둘 다를 유발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68], 청소년기에 신체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면 자신감을 상실

하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외모로 인해 또래집단에서 무반응과 거부

를 경험하면 자기비하나 자기멸시를 유발하고 효능감

의 저하를 가져온다. 심한 경우 피로감과 의욕상실, 무

기력감에 시달리다 우울로 발전하여 정신적인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다[67]. 또한 자신의 외모가 또래 집단과 

유사하거나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열등하

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자아개념의 수준이 현저하

게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 

정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68]. 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에서의 성취보다 자신의 외모

에 대한 만족감과 또래집단에서의 인기에 의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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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69].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울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 된다고 Cash & Winstead[70]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

으며, 남녀 대학생의 외모불만족과 우울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연구에서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한

편, 청소년 가운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실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연구에서 여자의 신체만족도가 남자보다 매우 

낮았다[71]. 한편 여자 뿐 아니라 남자에게서도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스트레스, 회피, 우울, 이상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

우에도 외모로 인한 비관이 심할 경우 자살행동으로까

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2]. 

또한 외모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

[73][74]에서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인

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고, Felker는 개인의 신체적 

외모는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개인의 신체 

및 신체적 능력이 그 사회의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75]는 연구결과

가 있으며,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는 정서적인 부분에

서 많은 영향을 끼치며, 또한 외모만족도와 자아정체감

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76].

이상의 결과들은 청소년기 외모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지각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여러 부정적

인 경험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외모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져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5.3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

가 다른 발달단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

기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14].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만

성적인 무력감과 우울증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으며[77].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거

부적인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탈적인 비행 행동을 

선택한다고 하였다[78].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및 외현화 행동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줄어들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

록 높아진다고 하였다[28]. 그리고 청소년이 자아존중

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도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 

경험을 많이 하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

고 하였다[27]. 이렇게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예측변

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

는 주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2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심리

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불안감 및 외모지향태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연구모형

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

공하는 NYPI 횡단조사 중 2013년 조사로 ‘청소년 문제

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79]의 2차 자료

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2013년 6월~8월에 조사된 전

국의 초등학생 4학년~6학년과 중학생 1학년~3학년을 

지역, 학교급별,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한 변형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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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방식의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표집하여 연구대

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6,359명

(초등학생 3,164명, 중학생 3,195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교급, 학교형

태, 연령, 학년, 지역규모, 행정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표 1]과 같다. 

변인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변인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학생 3,185 51.1

학년

초등4학년 1,032 16.6

여학생 3,043 48.9 초등5학년 1,012 16.2

학교
급

초등학생 3,081 49.5 초등6학년 1,037 16.7

중학생 3,147 50.5 중1학년 1,043 16.7

학교
형태

남녀공학 5,225 83.9 중2학년 1,070 17.2

남학교   536  8.6 중3학년 1,034 16.6

여학교   467  7.5
지역
규모

대도시 2,498 40.1

연령

11세이하 1,166 18.7 중소도시 2,935 47.1

12세 1,085 17.4 읍면지역   795 12.8

13세 1,035 16.6

행정
지역

서울‧인천‧

경기
3,208 51.5

14세 1,005 16.1 경상지역 1,593 25.6

15세 1,055 16.9 전라지역   663 10.6

16세   869 14.0 충청지역   595  9.6

무응답    13 - 강원지역   169  2.7

Min=9, Max=16, 
Mean=13.35, S.D=1.74

전 체 6,228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6,228)

3. 측정변수

3.1 측정변수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부모와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기

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정서적․심리적․부적

응적인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

제행동에 대한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

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25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근심, 

걱정, 우려, 긴장의 감정 등의 부정적 정서라고 정의한

다. 심리적 불안감의 측정은 총 10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9로 높은 내적일

관성을 보였다.

외모지향태도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

게 여기며 외모를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 외모지향태

도의 측정은 총 10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

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외모지향태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7로 매우 높은 내

적일관성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Likert scale) 5점 척도(1

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강한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6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 및 자

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과 AMOS 22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모

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변

수들에 대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종속변수인 문제

행동과 독립변수인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 및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

안감,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를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매

개변수로,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구조방정식모형

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학급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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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알아보고자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램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제 변인인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 및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와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문제행동은 중앙값 3점

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은 

중앙값 3점을 웃도는 수준인 평균 3.49점으로 각각 나

타났다.

변 인
빈도
(명)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불안감 6,228 1.00 5.00 2.22 0.91 .486 -.462

외모지향 태도 6,228 1.00 5.00 2.37 0.88 .225 -.487

자아존중감 6,228 1.00 5.00 3.49 0.86 -.215 .084

문제행동 6,228 1.00 5.00 1.68 0.63 .945 .928

표 2. 연구변인의 기술 통계량

2.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변인인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

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적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의 상관계수가 r =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0이상

의 관계를 보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
자아
존중감

문제행동

심리적 불안감 1

외모지향태도 .522*** 1

자아존중감 -.272*** -.122*** 1

문제행동 .447*** .439*** -.181*** 1

***p<.001

표 3. 연구변인의 상관관계(n = 6,228)

3.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향요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df = 146, 

n = 6,359) = 1673.458, p = .000, CFI = .971, NFI = .969, 

TLI = .963, RMSEA= .041로 나타나 카이제곱 통계량

(  statistic)은 1673.458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으

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지만   통계량은 수치

가 클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badness of fit’으로 불리

기도 하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며, 이에 따라   값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더라도(p<

.05) 반드시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지표

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

이제곱 통계량(  statistic)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지수

는 모두 판단 기준을 충족시켜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하

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모형을 토대

로 구성한 잠재변수간의 5개의 경로를 보면, 외생변수

인 심리적 불안감에서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β =

-.334,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부

(-)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종속변수) 문제행동

(β = .333,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

(독립변수)인 외모지향태도에서 내생변수인 자아존중

감(β = .077,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에

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고, 내생변수(종속변수) 문제

행동(β = .321,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

에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에서 내생변수(종속변수)인 

문제행동(β = -.071, p = .000)에 이르는 경로는 p < .001 

수준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 사용된 5개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

로 분석되었다. 즉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은 약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외모지향태도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강해

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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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C.R p

심리적 
불안감

→
자아
존중감

-.431 .025 -.334 -17.245 .000

→ 문제행동 .331 .020 .333 16.555 .000

외모지향
태도

→
자아
존중감

.069 .016 .077 4.283 .000

→ 문제행동 .223 .013 .321 17.377 .000

자아
존중감

→ 문제행동 -.055 .011 -.071 -5.110 .000


(df =146, n=6,359) =1673.458, p= .000, 

CFI = .971, NFI = .969, TLI = .963, RMSEA= .041

 SMC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088 .361

표 4.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한편 회귀분석의 설명력인 R²에 해당하는 특정 내생

변수의 분산이 선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

미하는 다중상관자승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을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선행변수인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에 의해 분

산의 8.8%가 설명되고, 문제행동은 선행변수들에 의해 

분산의 36.1%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

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제행동에 이르

는 경로는 3개의 직접경로와 자아존중감을 통한 2개의 

간접경로로 모두 5개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매개효

과의 크기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이르는 경로

계수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를 

곱하여 구하였다.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β = .357로 직접효과는 β = .333이고,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β = .024였으며, 외모지

향태도가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의 총효과는 β = .316

로 직접효과는 β = .321이고,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효과는 β = -.005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

동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효과(β = -.055)만 구성되어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을 통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

개효과의 신뢰구간은 .015에서 .032로 0을 포함하지 않

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태도

를 통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은 

-.006에서-.00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은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적 매

개효과를,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부

(-)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
문제행동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심리적 불안감 →
문제행동

.331
( .333)***

.024(.024)**
.355

( .357)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문제행동

.024(.024)**

간접효과(-.334×-.071) = .024 / 신뢰구간(.015~ .032)

외모지향태도 → 문제행동
.223

( .321)***
-.004(-.005)**

.219
( .316)

외모지향태도→
자아존중감→문제행동

-.004(-.005)**

간접효과( .077×-.071) =-.005 / 신뢰구간(-.006~-.002)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055

(-.071)***
-.055(-.071)

***

* p < .05,** p < .01,*** p < .001추정치: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표 5.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해

4. 다중집단 분석

4.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향요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

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Model  df CFI NFI TLI RMSEA  p

비제약모델 1837.737 292 .970 .965 .965 .029 - -

등가제약모델 1851.349 297 .970 .964 .965 .029 13.612 .018

심리적 
불안감

→
자아
존중감

1842.247 293 .970 .965 .965 .029 4.510 .034

→
문제
행동

1841.580 293 .970 .965 .965 .029 3.843 .050

외모지
향태도

→
자아
존중감

1842.936 293 .970 .965 .965 .029 5.199 .023

→
문제
행동

1835.947 293 .970 .965 .965 .029 -1.790 .271

자아
존중감

→
문제
행동

1838.651 .293.970 .965 .965 .029 0.914 .339

표 6. 성별에 따른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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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약모델의 적합지수는  = 1837.737, df = 292, p

= .000, CFI = .970, NFI = .965, TLI = .965, RMSEA=

.029로 나타났고, 성별 간에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

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자아존중감에

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같다고 가정한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지수는  = 1851.349, df = 297, p = .000, 

CFI = .970, NFI = .964, TLI = .965, RMSEA= .029로 나

타나 카이제곱 값 차이 검증에서 (5) = 13.612, p =

.018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

존중감에 이르는 경로가 (1) = 4.510, p = .034가 p

< .05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도 (1)

= 3.843, p = .050으로 p < .05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

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

감에 이르는 경로도 (1) = 5.199, p = .023으로 p <

.05 수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S.E C.R B β S.E C.R
심리적 
불안감

→
자아
존중감

-.314-.328.025-12.732*** -.247-.339.020-12.427***

→
문제
행동

.304.372 .02214.078*** .246 .343.02012.265***

외모지
향태도

→
자아
존중감

.116.091 .0303.848*** .026 .026.0251.02.6

→
문제
행동

.374.345 .02713.918*** .332 .338.02712.513***

자아
존중감

→
문제
행동

-.042-.049.016-2.625** -.067-.068.020-3.356***

* p < .05, ** p< .01, *** p < .001

표 7.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이러한 차이를 [표 7]에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β = -.339)이 남

학생(β = -.3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p< .05),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β = .372)이 여학생

(β = .343)에 비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 .05). 외

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

(β = .091)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

만 여학생(β = .02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p< .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β = .345)과 여학생(β =

.338)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에

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남학생(β = -.049)

과 여학생(β = -.068)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

다. 경로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남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 결과

  

그림 3. 여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결과

한편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남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과 여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먼저 심리적 불

안감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학생(β = .016)은 p < .05 수준에서, 여학

생(β = .023)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남학생(β = -.005)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효과를 보였지만 여학생(β =

-.002)의 경우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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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남학생 여학생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심리적 불안감 →
문제행동

.372** .016* .388** .343 .023** .366**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 .016* - - .023** -

95% 
bootstrap C.I.

( .005~.027) ( .012~ .036)

외모지향태도 →
문제행동

.345** -.005* .341** .338** -.002 .336**

외모지향태도→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 -.005* - - -.002 -

95% 
bootstrap C.I.

(-.008~-.001) (-.006~ .001)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049* - -.049* -.068** - -.068**

* p< .05, ** p < .01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표 8. 성별에 다중집단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4.2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영향요인과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차이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

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비제약모델의 적

합지수는  = 1884.234, df = 292, p = .000, CFI = .967, 

NFI = .962, TLI = .962, RMSEA= .030으로 나타났고, 

학교급 간에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

동에 이르는 경로와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같다고 가정한 등가제약모형의 적합지

수는  = 1941.692, df = 297, p = .000, CFI = .966, NFI

= .960, TLI = .961, RMSEA= .030으로 나타나 카이제

곱 값 차이 검증에서 (5) = 57.458, p = .000로 유의

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경로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에서 자아존중감에 이

르는 경로는 (1) = 0.498, p = .481로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

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1) = 16.699, p = .000로 p <

.0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였

다.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1) = 10.879, p = .001로 p < .001 수준에서, 외모지

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1) = 7.674, 

p = .006으로 p < .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에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1) =

9.457, p = .002로 p < .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odel  df CFI NFI TLI
RMS
EA

 p

비제약모델 1884.234 292 .967 .962 .962 .030 - -

등가제약모델 1941.692 297 .966 .960 .961 .030 57.458 .000

심리적 
불안감

→ 자아존중감 1884.732 293 .967 .962 .962 .030 0.498 .481

→ 문제행동 1900.933 293 .967 .961 .961 .030 16.699 .000

외모지
향태도

→ 자아존중감 1895.113 293 .967 .961 .962 .030 10.879 .001

→ 문제행동 1891.908 293 .967 .961 .962 .030 7.674 .006

자아
존중감

→ 문제행동 1893.691 .293.967 .961 .962 .030 9.457 .002

표 9. 학교급에 따른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차이검증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B β S.E C.R B β S.E C.R
심리적 

불안감
→

자아

존중감
-.287-.309 .025 -11.511 *** -.265 -.341 .020 -13.519 ***

→ 문제행동 .287 .373 .022 13.266 *** .170 .246 .019 9.051 ***

외모지

향태도
→

자아

존중감
.136 .106 .032 4.245 *** .003 .002 .025 0.105

→ 문제행동 .345 .323 .028 12.280 *** .241 .255 .025 9.797 ***

자아

존중감
→ 문제행동 -.035-.042 .016 -2.130 * -.113 -.126 .019 -5.788 ***

* p < .05, ** p< .01, *** p < .001

표 10.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이러한 차이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심리적 불안감

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학생(β = -.341)과 

초등학생(β = -.30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

등학생(β = .373)이 중학생(β = .246)에 비해 강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p< .001).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등학생(β = .106)은 p < .001 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중학생(β = .00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학생과 중학생 간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에서도 초등학생(β = .323)이 중학생(β = .255)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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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01). 자아존

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초등학생(β

= -.042)에 비해 중학생(β = -.126)이 부(-)의 영향력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에 대한 경로는 [그

림 4]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4. 초등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결과

그림 5. 중학생의 표준화된 경로 추정결과

한편 유의한 경로로 확인된 초등학생의 심리적 불안

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중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

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초등학생(β = .013)은 p <

.05 수준에서, 중학생(β = .043)은 p < .01 수준에서 유

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초

등학생(β = -.004)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효과를 보였

지만 중학생(β = .000)의 경우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

초등학생 중학생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심리적 불안감 →
문제행동

.373** .013* .386** .246** .043** .289**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문제행동

- .013* - - .043** -

95% bootstrap C.I. ( .003~.025) ( .027~ .058)

외모지향태도 →
문제행동

.323** -.004* .319** .255** .255**

외모지향태도→
자아존중감→문제행동

- -.004* - - .000 -

95% bootstrap C.I. (-.010~-.001) (-.007~ .005)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042* - -.042* -.126** - -.126**

* p < .05, ** p < .01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표 11.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이

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

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

중감,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수인 문제행동과 독립변수인 외모지향태

도와 심리적 불안감은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독립

변수인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은 모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은 외모지향태도와 

심리적 불안감과는 반비례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은 약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외모지향태도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

은 강해지며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은 완

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자

아존중감을 통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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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정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 매개효과를, 외모지향적 태

도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적 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들

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80-82]. 

넷째, 청소년의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인과

관계의 영향력 크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

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부적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강했

다.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은 유의하였으나 여학생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

어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유의한 경로가 확인된 성별에 대한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심리적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인과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반면, 외모지향적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인과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학생만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급별 매개효과 차이 결과 또한 비제약모

델과 등가제약모델의 카이제곱 값 차이 검증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

적 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급별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강하게, 외모지향태도에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급별 간 차이를 보

였는데 초등학생은 유의하였으나 중학생은 유의한 영

향력이 없었다. 외모지향태도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부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한 경로가 확

인된 학교급별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심리적불안

감과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초․중등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외모지

향적 태도와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초등학생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오늘날 크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

리적 불안감과 외모지향적인 태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심리적 불안

감과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

어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 및 완화를 위

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 및 함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제행

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발생빈도나 최초 발생시기만

의 초점화, 비행 및 범죄 형태에 관심을 두었을 뿐 청소

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원인을 규명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되는 사회에

서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청소

년기 고유의 특징인 외모에 대한 극도한 관심에서 나타

나는 외모지향태도를 관련 변인으로 포함함으로서 심

리적불안감과 외모지향태도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때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날로 다양해지고 저연령

화 되어가고 있으나 폭넓은 원인규명이나 관련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저연령층 청소년기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문제행동의 원인문제

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하겠

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조기에 형성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외모

지향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고,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다면적인 모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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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데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완

화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불안감 완화 및 해소 방안으

로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및 외모지향태도와 문

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실천적 접근에 있어 심리적 불안감 감소와 외모지향태

도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는 단순히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안이 아닌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외모에 대

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 및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

회복지적인 프로그램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주

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

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남녀모두 유의하게 나타

나 성별에 관계없이 심리적불안감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 완화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한편, 외모지향

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가 남학생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학생

에게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문제행동 감소 전략

보다는 긍정적인 외모지향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외모

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사하는 것이나 이는 청소년

의 외모지향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이므로 보다 거

시적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외모지향태도

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계

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소중하며,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성숙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족, 학교 뿐 아니라 사

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특히 매스컴의 영

향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만큼 각종 연예 프로그램 또

는 선전에서 내면적 가치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학교급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심리적불안감 및 

외모지향적 태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영

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심리적불안감과 문제행동과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문제행동 완화를 위해서

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한편, 외모지향태도와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초등학생에게

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기초교육으로 문제행동에 완화 및 예

방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고양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외모지향태도에 대한 접근이 더

욱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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